
                                                                             

 

인구 조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저자: 메간 마우리  

번역: 엘렌 홍 화이트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질문: 2020년 인구조사에서 성소수자, 즉 LGBTQ* 들의 데이터를 모으나? 

 

답: 2020년 센서스는 동거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라는 질문에 “​동성의 남편/부인/배우자​”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성의 동거인​”에 두가지 응답선택을 추가한다.  이 두가지를 

추가로 동성 커플들의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은 의도다.  

그러나, 센서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수집하지않는다.  

● 동거하지 않는 동성 커플들 

● 트렌스젠더들 

● 범성애자들* 

● LGBTQ 미혼들 

● 이성커플들중에 양성애자들 

 

질문:​ ​2020년 센서스를 통해 LGBTQ 커뮤니티에 대하여 우리가 알수있는것들은 무엇인가?  

 

답: 센서스는 동성커플들의 데이터만 수집할뿐 LGBTQ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별로 

알수있는것들이 없다.  

10년전에 모은 데이터에 따르면 동성커플들의 민족의 다양성, 지리적 분포, 주지방의 

총인구,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퍼센트만 알수있다.  

동성커플들의 격는 인생경험들은 더 방대한 LGBTQ 인구들의 경험을 다 비추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센서스는 동성과 이성 커플들의 실업률은 거의 비슷한걸로 보도한다. 그러나, 

전채적 LGBTQ 커뮤니티의 실업률은 그렇지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온다.  

미국진보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해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트렌스젠더들 14.3% 

● *시스젠더 4.3%  

● LGBTQ 여성 7.2% 

● LGBTQ가 아닌 여성 4.4% 

 

이런 차이점은 센서스가 아주 작은 비율의 LGBTQ 커뮤니티를 토대로 한 집계결과만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질문: 언제부터 센서스는 처음 동성 커플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나?  

 

답: 1990년도에 센서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가구주와의 관계"를 

물으면서이다.  

그 당시에, LGBTQ옹호자들은 동성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선택하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캠페인은 게이나 레즈비언 들을 고려하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센서스가 더 민감하게 배려해 주길 바래서였다. 그러나 센서스 

정부는 동성 커플들의 응답들을 발표하는 대신 그들이 성별에 응답을 잘못 보고한걸로 

간주해 결국은 이성커플로 집계되고 말았다. 지난 2000년도에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가구주와의 관계”라는 질문을 넣었다.  LGBTQ 옹호자들은 센서스 정부를 더 

압박하여 공공 데이터에 동성 동거인의 성별을 정부에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권했다.  

센서스 정부는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또 다시 동성 커플들이 “결혼한 파트너"로 표시한 

답 들을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로 바꿔 센서스의 먼저의 실수까지 덮으려했다.  

 

질문: 트랜스젠더나 범성애자들은 성별에 관한 센서스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하나?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lgbtq-rights/reports/2018/08/13/454592/protecting-basic-living-standards-lgbtq-people/
https://texashistory.unt.edu/ark:/67531/metadc916714/m1/1/


 

답: 2020년 센서스에선 “남자" 아님 “여자”로만 답할수있게 되어있다.  

상당한 수의 트랜스젠더나 대부분에 범성애자들은 그들의 성별을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설문 결과로는 누가 트렌스젠더인지 알수없다. 불행히도, 대부분에 

범성애자와 트렌스젠더는 억지로 평생 여자 아님 남자, 둘중에 하나만 고를수밖에 없었다. 

LGBTQ운동가들은 트렌스젠더와 범성애자들 커뮤니티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것을 권장해왔다. 그리고, 운동가들은 트렌스젠더와 범성애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수집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에 힘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트렌스젠더와 범성애자들이 받을수있는 해택들은 다음과 같다.  

● 센서스는 자기 정체성을 격려한다.​ 질문 하나하나 마다 “성별" 말고도 

민족의 대한 질문을 포함, 센서스 응답자가 가장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란다.  

● 센서스 정부는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트렌스젠더나 

범성애자들은 자신의 신상서류, 즉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같은 것들로 자신의 

성별을 알릴수 있다. 그렇게 신상서류를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센서스 정부는 응답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자료들을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 만일 “성별"난에 표시를 안 하거나 둘다 표시할 경우엔 센서스 정부에서 

“정답”을 추측해서 올린다​. 만일 설문지가 완성되지않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센서스 정부에서 다시 물을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와 연락이 안되면 그냥 

“돌리기", 즉 통계로 처리해서 답을 올리기도 한다.  

 

메간 마우리​는 전국 성소수자 대책본부에서 정책감독으로 있으며, 현재는 퀴어 더 센서스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간은 조지타운 법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홀요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 석사학위, 그리고 메사추세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LGBTQ 란 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Queer 또는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Questioning 



 

*Cisgender란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 고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Nonbinary 범성애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과 성적 및 낭만적인 오리엔테이션의 

겹치기 또는 뚜렷한 경계를 가짐. ▪ 두 명 이상의 성별; ▪ 성별 없음. ▪ 성별 간 또는 성별 

정체성이 변동하는 경우. ▪ 제 3의 성별 또는 기타 성별; 성별에 이름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